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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체적당 많은 양을 운반하기 위해 초저온에서 액화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특히 

Austenitic Stainless Steel은 극저온에서 인성이 좋아 저온 취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우수한 

기계적 피로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저온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은 단

위중량당 가격이 일반 탄소강에 비해 비싸서 재료의 비용이 제작비의 약 50%를 차지한다. 재

료비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콜드-스트레칭 공법이 제시되고 있다.

콜드-스트레칭 공법은 저장 탱크에 일정시간동안 압력을 가하여 항복강도를 높여서 동일 설

계압력을 얇은 두께로 제작이 가능하게 하여 운송시 에너지효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

도 확보하는 기술이다. 

국외에서는 콜드스트레칭 공법을 이용하여 약 20년전부터 초저온 저장탱크를 제조하고 있었

으나, 현재 국내에는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기

준 및 사례와, 재료의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콜드스트레칭 공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제사례 및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하여 콜드-스트레칭 공법이 적용된 초저온 저장

탱크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국가스기술기준인 KGS AC111 코드 개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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